
생명생명의의          말씀말씀

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

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빛의 존재, 곁에 아무도 없다고 

느낄 때 그것이 아니라고 손을 내어 주는 등대 같은 존재. 그 빛이 있기에, 그 빛을 믿기에 우리는 앞으

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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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.”(필리 4,13) 사진
 설명
사

강릉. 강원도

요즘 많이 힘드시죠? 가까운 과거에 다른 많은 어려움

이 우리나라에 있었지만,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

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 같은 면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

가 경험해 본 것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

다. 그리고 이 ‘역병’으로 야기된 상황은 우리의 본능적 욕

구를 절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요구에 잘 부

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, 이런 안타

까운 현상들은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부

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특히 많은 종교인

이 그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

니다.

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오로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많

습니다. “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

니다.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

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.”(필리 

4,12) 

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, 혹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

에서도,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고 사

는 정신을 일컬어 공자는 ‘안빈낙도(安貧樂道)’라고 하였습니

다. 원래는 ‘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

즐기는 것’을 뜻하지만, 사도 바오로의 말씀과 통하는 데가 

있지 않나 싶습니다. 

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‘안빈낙도’를 할 수 있는 비결은 

간단합니다. “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

을 할 수 있습니다.”(필리 4,13) 즉,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

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오로의 확신

입니다.

문제는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입니다. 오늘 복

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하늘나라로 초대하시지만, 

그 초대에 제대로 응답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한 이

들은 소수였듯이,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

울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이들 역시 소수밖에 없기 때

문입니다. 

온갖 모임이 취소된 요즘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

만, 달리 생각해보면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

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

들, 코로나와 상관없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, 그

들을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는 방역 종사자들과 의료진들, 

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과 자영업

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‘이웃 사랑’을 실천할 수 있기도 합

니다. 그 외에도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, 9일 기도, 혹은 렉

시오 디비나 등을 시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. 이렇게 주님의 

초대에 응답하며 산다면, 이 어려운 시기가 좋은 결실을 맺

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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